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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‘17~67%’로 상향
에관공 “백열전구 2013년까지 단계적 퇴출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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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측정방법도 개선된다. 이에 따라 대표적인 조명기

기인 백열전구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된다. 

 

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효율기자재운용규정 개정 설명회’를 열었다. 

효율기자재운용규정 개정안은 가전기기의 효율기준 상향 조정, 가스온수기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규

지정, 백열전구 퇴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 

이날 에관공은 제품의 1등급 효율 기준을 17~67%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

대폭 상향 조정하고 측정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.  

 

전기냉장고, 전기세탁기 등 5개 제품은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70%를 넘

고 있기 때문이다. 

또한 빛에너지는 5%에 불과하고 열 발산 비중이 95%에 이르는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

  

▲ 지난 6일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1층에서 가전기기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

등급기준 상향조정 및 신규품목 지정을 위한 효율기자재운용규정 개정 설명회가 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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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생산·판매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

퇴출할 계획이다. 

이어 가스온수기는 효율기자재 품목에서 신규로 포함됐다.  

 

한편 효율기자재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로 23개 제

품이 지정돼 있다. 이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적용받는다. 

만약 지정된 제품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미만할 경우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시 2000만원 이

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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